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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골프 종목

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선수가 확

정됐다

11일 발표된 세계랭킹에 따라 여자 선

수 중 박인비(28KB금융그룹) 김세영

(23미래에셋) 양희영(27PNS창호) 전

인지(22하이트진로) 등 4명이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리우올림픽에는 국가별로 랭킹이 높은

2명이 출전할 수 있다 세계 15위 안에 4

명 이상이 들어간 국가는 4장의 출전권을

가진다

한국은 15위 안에 6명이 포진해 있어 4

명을 내보낼 수 있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3위(791점)를 유지했고 김세영은 685

점으로 5위에 올랐다 US여자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오른 양희영은 지난주보다 3

계단 오른 6위(618점)를 차지했고 전인

지는 2계단 내려간 8위(596점)에 올랐다

올림픽 엔트리 최대 변수는 박인비의

출전 여부였다

그는 최근 왼쪽 엄지 부상으로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서 올림픽 출전 여

부를 두고 고민했다

만약 박인비가 출전을 포기했다면 한

국 여자 선수 중 5위에 해당하는 선수를

가리기 위해 이날 끝난 US여자오픈 결과

를 지켜봐야 했다

장하나(24비씨카드) 유소연(25하나

금융그룹) 등이 기회를 엿봤지만 박인비

가 올림픽 출전을 결정하면서 교통정리

가 됐다 장하나는 10위 유소연은 12위

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아

SM을 통해 올림픽 출전은 오랜 꿈이자

목표라며 부상이 상당히 호전돼 출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여자골프 대표팀의 박

세리 코치는 박인비의 올림픽 출전 소식

을 듣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며 성적

도 중요하지만 박인비가 출전한다는 것

으로도 대표팀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남자 선수로는 안병훈(25CJ)과 김경

태(30신한금융그룹) 등 2명의 출전이 확

정됐지만 김경태가 출전을 포기함에 따라

왕정훈(21)에게 출전권이 돌아갔다

안병훈은 지난 4일 기준 랭킹 31위로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다 그

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과 중국

의 탁구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딴

안재형자오즈민 부부의 아들로도 유명

하다

대를 이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그는

유럽프로골프투어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

가 지난해 BMW PGA챔피언십에서 우

승했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럽프

로골프투어 최우수 신인상을 차지했다

부친인 안재형 씨도 한국 탁구 국가대표

코치로서 리우올림픽에 동반 참가한다

세계 42위인 김경태는 이날 매니지먼트

사인 IMG를 통해 가족과 상의를 거쳐

현재 계획 중인 2세를 위해 올림픽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

다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올림

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올해 3승 통산 13승을 달성했고 2010

년에 이어 지난해 JGTO상금왕을 차지

했다

왕정훈은 한국 선수 중 3번째로 세계랭

킹(4일 기준 73위)이 높다 왕정훈은 올해

유럽프로골프 투어 하산 2세 트로피와모

리셔스오픈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박성현(23넵스)이 제71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450만 달러) 공동 3위에

올랐다

박성현은 11일 미국캘리포니아주샌마

틴의 코르데바예 골프장(파726784야드)

에서열린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버

디 2개와 보기 4개로 2타를 잃어 2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의

성적을낸박성현은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양희영(27PNS창호) 지은

희(29한화)와함께공동 3위로 대회를 마

쳤다

이번대회 우승은 16 17 18번홀등 3개

홀 연장 승부에서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스웨덴)를 따돌린 브리트니 랭(미국)이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81만 달러(약 9억

3000만원)다

세계 랭킹 40위인 랭은 2006년부터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한 선수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경기초반에는 리디아 고의 우승이

유력해보였다 3라운드까지 1타차 단독 1

위였던리디아 고는 이날 7번홀(파4)까지

1타를더줄이며 2타차 단독선두를질주

했다

그러나 8번홀(파3)에서 보기 9번홀(파

5)에서는 더블보기가 연달아 나오는 바람

에 선두 자리를 박성현에게 내줬다 9번홀

티샷이 왼쪽 러프로 향했고 두 번째 샷은

해저드로 들어갔는데이 공을찾지 못하면

서 6타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것이다

단독 1위에 오른 박성현도 이를 오래 지

키지 못했다 12 14번 홀에서 1타씩 잃으

면서노르드크비스트 랭에게추월을허용

한 것이다 US여자오픈에서 한국 국적또

는 한국계가 아닌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10년 폴라 크리머(미국) 이후 6년 만이

다 이후로는 2011년부터 유소연 최나연

박인비 미셸위 전인지순으로 이 대회 정

상에 올랐다

한편 김세영(23미래에셋)은 2오버파

290타로 공동 26위에 오르면서 리우데자

네이루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박성현아깝다! US오픈 3위

영국의 희망 앤디 머리(2위영국)가

윔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2810만 파운

드약 477억원)패권을탈환했다

머리는 10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열린대회 마지막날

남자단식 결승에서밀로시 라오니치(7위

캐나다)를 30(64 763 762)으로

제압했다 우승 상금은 200만 파운드(약

30억원)다

머리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2년 US오픈과 2013년윔블던이후이

번이 세 번째다 올해 호주오픈과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

비아)의벽에막혔던머리는 2전 3기에 성

공했다 공교롭게도 전날 끝난 여자단식 결

승에서도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준우승

자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승리하

는 등 준우승자들의 한풀이 무대가 됐다

그는 경기를 마친뒤 사실 2013년윔블

던 우승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만족스

럽다 3년 전에는워낙오래 기다린우승이

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쁨을 제대로 즐

기지도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시 머리는 1936년 프레드 페리 이후

77년 만에 윔블던 남자단식 정상에 오른

영국 선수가 됐다 그는 2013년에는 영국

의 한을풀어주는역할에충실했다면 이

번에는 나 자신과 우리 팀에 대해더의미

를 부여할 수 있을 것같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앤디머리 윔블던테니스 3년만의우승

김세영 전인지 안병훈

박인비 리우 간다

올림픽은꿈이자목표부상호전에출전결심

올림픽女골프김세영양희영전인지출전확정

박인비
양희영 왕정훈

남자는안병훈왕정훈


